


                         1-2)(변경된) 석사 논문 예정 표1) 

 

처음엔 앞 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료 년도인 1997년에 논문을 완성하러 하였다. 그러나 2001

                                            
1) 지금(20001년 3월 11일 오전 9:50분)의 나는 오른 쪽 아킬레스 근육에 이상이 생겨 걷지 못한다. 

      시작하려한 날자          끝내려 한 날자 
 

        시작한 날자            끝낸 날자 

            1997. 5. 
   원전들 번역 주석 요약         1997년 1월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0:08분(논문자료1·5 끝냄) 

          1997. 6.             1997. 7. 

1999년 6월 7일 월요일(논문자료2)      2000. 2. 16(논문자료2와 관련) 

    2000년 3월(논문자료3에 관련)      2000. 6월(논문자료3에 관련) 
    참고논문과 책 읽기 

    2000년 7월(논문자료4에 관련)      2001. 2월(논문자료4에 관련) 

          1997. 8.             1997. 9. 

1999년 6월. 7일 월요일(논문자료2)      2000. 2. 16(논문자료2와 관련) 

    2000년 3월(논문자료3에 관련)      2000. 6월(논문자료3에 관련) 

    참고문헌을 원문과  
 대조하며 자세히 살피기 

    2000년 7월(논문자료4에 관련)      2001. 2월(논문자료4에 관련) 

          1997. 8.             1997. 9. 

1999년 6월 7일 월요일(논문자료2)      2000. 8월(논문자료2 끝냄) 

   2000년 9월(논문자료3에 관련)      2000. 12월(논문자료3 끝냄) 
  논문 줄거리 잡기·쓰기 

   2000년 7월(논문자료4에 관련)      2001. 2월(논문자료4 끝냄) 

            1997. 9. 
논문자격시험 나머지 한 과목 통과           1997. 8. 

     2001. 2월 존재론 통과 

          1997. 8.             1997. 9 
       독일유학준비 

          2001. 3.                ? 

          1997. 10.                ? 

      2000. 3. 논문자료2        2000. 8월 논문자료2 끝냄          논문쓰기 

       2001. 3. 논문                ? 

   논문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              ?                ? 

    외국 학술지에 발표              ?                ? 



년 3월 10일 지금에 이르까지 완성되지 못하였다. 논문 제출 기한인 만(滿) 4년이 넘었어도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2년 더 연기 할 수 있었다. 처음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1997년 1 - 5.   

        1)원전 옮기기.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티마이오스·파르메니데스·소피스테애스·범주들·형이상학 

번역은 85(티.)+87(파.)+68(소.)+33(범.)+297(형.)=570쪽에 이르는 ‘논문자료 5’로 약 2년만에, 그리

고 그 요약과 (내 나름대로의) 주석은 2067쪽에 이르는 ‘논문자료 1’로 약 1년만에, 그래서 도합 

3년 만인 1999년 5월 26일에 일단 매듭지어졌다. 

1997년 6 - 7.   

        2)참고 논문과 책 읽기. 

    1999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2001년 3월 초인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다. 논문 (예행연습) 이라

고 쓴 ‘논문자료2’는 오래  전에 완성됐지만 말이다. 

1997년 8 - 9.  

        3)참고문헌을 원문과 대조시켜 자세히 살피기 - 2001년 3월 초인 지금까지 2000년 초부터 

진행 중이다. 물론 논문자료 1(2067쪽)·2(339쪽)·3(115쪽)·4(400여 쪽)·5(570쪽) 등 다섯 권에 관련

된 그 살핌은 끝났다. 

        4)논문 줄거리 잡기 - ‘히브리어 하야 동사와 그리이스 에이나이 그리고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 표현 형식’ 이라는 줄거리는 339쪽에 이르는 ‘논문자료 2’로 완성됐다. 그러나 이 줄거

리를 나는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제출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단지 논문자료일 뿐, 두 사람의 ‘에이나이’에 대한 ‘통박(痛駁)’ 또는 최소한의 ‘이해’

가 아니다. 본 논문의 줄거리는 이 달(2001년 3월) 안에 모두 잡혀질 것이다. 

       5)논문자격시험 나머지 한 과목 통과 - 고대철학과 존재론을 두 번 떨어지고 난 후 올 2월 

세 번째 시도에서 존재론 만 붙었다. 그러나 논문자격시험은 통과한 셈이다. 이미 95년 1월에 

사회철학을 통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대철학을 2000년 8월에 다시 보려 

한다. 논문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고대철학 논문 쓰려는 자가 고대철학 논자시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플라톤을 담당



하는 김남두 교수와 지도교수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담당하는 이태수 교수에게는 결정적인 

기회에 따질 것이다. 

       6)독일유학시도 -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했다. 2000년 올 가을, 퀼른대학의 아퀴나스연구소로 

갈 것이다. 물론 논문은 올 가을 안에 완성된다. 

1997 10 - ?  

       7)논문쓰기 - ‘?’은 2001년 3월 초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올 가을 10에는 석사 학위가 끝날 

것이다. 논문자료 1(2067쪽)·2(339쪽)·3(115쪽)·4(400여 쪽)·5(570쪽) 등 다섯 권 4000 여 쪽에 이

르는 글들이 그 바탕일 것이다. 논문자료 2 또는 3을 정리만 하여도 우수한 논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쓰여진 것은 단지 참조 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나의 글쓰기는 영원한 이어질 뿐이

다. 내 태어나기 전의 그 누구의 글을 지금 내가 이어가듯이, 아마 그 누구가 나의 글을 이어가

겠지..... 

       8)논문발표 - 히브리어·그리이스어·라틴어·러시아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일어·영어로 논문 

옮기면서 동시에 외국 각 학술지에 논문발표시도. 이제 지금(2000년 3월)부터 발표 학술지와 퀼

른 아퀴나스 연구소, 동경대학, 파리4대학에 접촉할 것이다. 그리고 95113-554 서울대 학번을 단 

1995년 1월 이후 중단된 외국어 학습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랍어와 산스크리스

트어도 새로 시작하면서 말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내 가슴 속을 누비시는 나의 주 여

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한 언어의 새로운 영역이 나를 통해서 열릴 것이다. 

? - ? 

       9)독일 유학 - 2001년 올 가을 아니면 내년 2002년 간다. 사실 나는 유학을 아니하려 했다. 그

런데 왜 가야하는가? 서울대에서는 논문을 지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타 대학에서도 마찬

가지다. 그렇다면 가야한다. 자료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주님께 고백하나이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께 메달리나이다 

지혜이신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만 생각하나이다 

몸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만 따르렵니다 

빛이신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만 말하렵니다 

로고스이신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을 통해 쉬렵니다 

역사속에서 운행(運行)하시는 여호와여, 허락하소서. 

 

주님의 뜻이어든 

다시 살리시고... 

 

저의 죄악이 창궐하려거든 

생명을 거두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힘을 허락하소서... 

 

저는 지쳤나이다 

어리석나이다 

무모하나이다! 



 

생을 43년 인도하신 

나의 주님께  

그러나 

저는 

아차도에서 2001년. 

감사드리나이다. 

 

몸의 껍닥이 

영혼에 짓이겨져 

으스러질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2001년, 3월 11일, 오전 10시 17분.  

아차도에서. 

 

 

1-3)(또 변경된) 예정시간 표 

2 년 연장 기간 동안에 논문 4(2001, 10)와 논문 5(2002, 10)을 발표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러나 다행히 재 입학을 통해 논문을 계속 쓸 수 있는 제도 덕분에 2 년 기간을 더 부여 받을 수 있

었고, 그리고 6학점을 딸 수 있도록, 입학금을 제공 해 준 친구 홍암이의 뜻 깊은 행위로 인하여 아

래의 예정 시간이 성립 할 수 있었다. 

덧붙혀,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에 관한 논문을 병행하여 써야 할 이유가 생겼으므로,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에 관한 것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에 관한 것 등 두 가지 학위 논

문을 이번 2003-04년 겨울 동안 작성 해 낼 것이다--물론 8 년 전 지리산을 떠나 올 적에 중단했다

가, 작년 겨울 다시 시작 된, 그러나 재 입학과 주변 개 소리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언



어 학습도 논문 작업과 동시에 이어진다. 

 

2003.  

     10. 23 - 11. 30 두 사람의 존재론 작성과 아우구스티누스 인간론 관련 텍스트 번역 

     12. 1  - 12. 31 두 가지 논문 작성과 유럽 유학 접촉 

2004. 

     1.  1  - 3.  31 두 논문 완성 

     4.  1  - 4.  30 두 논문 요약 완성 

     5.  1  -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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